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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심리상태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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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의 행복감
을 높여 내면화된 가치를 가지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01명의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학업효능
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집단간 차이는 t-test, ANOVA 검증법을 이용하였
다. 그리고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과 심리상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분노로 인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하는 요인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인 자아
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감소해 자아탄력성이 분노
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노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증
되었으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교육방식을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happiness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happiness and perform their studies with 
better internalized valu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self-resilience, anger scal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401 nursing students were measu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d ANOVA tests.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tates were calculat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for assess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academic efficacy, self-resilience and self-directedness. Subjective happiness and predictors of
the stud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lower the self-directedness was, the higher the subjective happiness that is reduced by anger was.
The higher the self-elasticity, the lower the degree of the subjective happiness that is reduced by anger.
Si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has been demonstr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ng proper pedagogy so that the educational 
method of enhancing self-directedness can be reflected in the field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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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과 안녕감(well-being)은 간호학 분야에서 발전

시켜온 개념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1]. 이
러한 개념은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다
양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인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구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인 하위
권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GDP와는 대조적으로 정체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내
용이다.

이러한 행복감 및 안녕감은 간호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문의 가치, 중요성, 의미를 공감하며 학업에 임하는 것
과 관련성이 있는데, 학업의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
(internalization)한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3]. 내면화는 
프로이트가 언급한 ‘동일시’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 가
치 또는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비록 
외재적 동기에서 시작한 학문일지라도 그에 대한 가치를 
깊이 내면화 할수록 그 일은 자아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 
내재적 동기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4].

그러나 행복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인들만으로 행복을 측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행복에 이르는 경로도 다양하다. 
따라서 행복을 정의할 때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삶
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
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
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5,6].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등의 감정이 주관적 행복감과 유
의한 음(-)의 관계가 있으며[7],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으
로 나타남에 따라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높으면 행복감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8]. 또 다른 변인으로 성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낙관성, 지존감, 외향성 통제감, 긍
정적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의식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
친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6].

한편, 불안, 우울, 자존감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여 불안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9]. 이러한 
결과는 부정정서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점에
서[10], 분노표현 방식이 대인관계 기술과 대인관계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
의 행복감을 보다 높여 내면화된 가치를 가지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 행복감, 학업효능감, 자

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정도를 알아보고, 분노와 행복 간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대상자의 분노, 행복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

아탄력성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노 정도에 따른 행복 정

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분노와 행복 간 관계에서의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1.2 연구 방법
1.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

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1.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A지역의 A대학에 다니고 있는 1,2,3학

년 학생이다. 이들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의 취지에 동의하는 총 401명을 임의 추출하여 본 연구
의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1.2.3 연구도구
1) 분노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분노에 대한 측정도구는 Spielberger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도구(STAXI, 
State-Trait Expression Inventory) 44문항을 활용하
였다[11]. 이 44문항은 상태분노 10문항, 기질분노 10문
항, 분노표현 24문항의 하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표기하는 4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대학생
의 분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노조절 8문
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의 점수를 합한 후, 
‘분노억제+분노표출-분노조절+16’의 산출방식을 통해 
분노표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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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755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행복감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적 정

서, 삶의 만족도, 부정적 느낌의 부재를 측정하는 도구로 
Hills와 Argyle가 개발하고[12], 국내 연구진이 번역한
[13]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QHQ)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
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동의함’ 6점까지
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
복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0.891이었다.

3) 학업효능감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학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연구

진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를 사용하였다[14].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채점하
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841이었다.

4) 자기주도성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Guglielmino

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ness Scale: SDLRS)[15]를 우리말로 번
역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K-96)[16]을 기
본으로 하여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연구에 사용한 한 
연구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7]. 이 도구는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
습에 대한 애착, 미래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등 총 7개요
인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Likert식 5점 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878이었다.

5)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가 있는데, 그동안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
되었으나, 실제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
자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Klohenn
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G
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자기보고식 자아탄
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18]. 이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감,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등 총 4개 요인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99이었다. 

6)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학과를 방문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
한 질문지 409부 중 부적절하게 기재된 8부를 제외한 
4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개인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548-KU-IRB-16-164-A-1(E-A-1)).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학업효
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주관적 행복감
은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학업효
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집단간 차이는 t-test, ANOVA 검증법을 이용
하였다. 또한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
척도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분노로 인한 주
관적 행복감에 영향하는 요인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
(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본론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중 1학년 120명(29.9%), 2학년 128명(31.9%), 

3학년 152명(37.9%)이었으며, 측정변수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간호 대학생의 학업효능감의 경
우에 2.56점이었고, 자기주도성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46점이며, 자아탄력성 정도는 5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2.76점으로 중상 수준을 보였다. 분노척도의 경우 상태
분노의 경우 2.22점이고, 기질분노의 경우 그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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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점으로 다소 낮았다. 그러나 분노표현의 경우, 24점 
만점 중 22.97점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
적 행복감의 경우 6점 척도에서 3.90점으로 중간 이상의 
행복감을 보였다.

　Variables M SD
Academic efficacy(4 Likerts scale) 2.56 0.350
Self-directedness(5 Likerts scale) 3.46 0.375

Ego-resiliency(5 Likerts scale) 2.76 0.554

Anger scale
State anger 2.22 0.551 
Trait anger 1.34 0.533 

Anger expression 22.97 1.438
Subjective well-being

(6 Likerts scale) 3.90 0.631

Table 1.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Ego-resiliency, Anger scale           (n=401).

일반적 특성과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자기주도성은 ‘보통이다’의 중간 점수인 3
점을 기준으로, 학업효능감, 상태분노, 기질분노는 4점 
척도의 중간 점수인 2점을 기준으로, 분노표현은 평균값
인 23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복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의 경우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자아탄
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주관적 행
복에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기질분노, 분노표현의 경
우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M SD T or F p-value

Grade
1st 3.86 0.61 

50.623 <0.0012nd 3.88 0.61 
3th 3.94 0.65 

Academic
efficacy**　

low 3.89 0.59 0.515 0.613high 3.97 0.63 

Self-directedness*　low 3.76 0.66 -1.428 0.059high 3.91 0.62 

Ego-resiliency*　 low 3.83 0.63 1.525 0.028high 3.93 0.62

Anger 
scale

State 
anger**　

low 3.90 0.64 -0.445 0.006high 3.87 0.59
Trait 

anger**
low 3.01 0.60 -1.718 0.089high 4.87 0.63

Anger 
expression

***

low 3.90 0.62
0.163 0.871

high 3.89 0.63

* Low: 3< Group /High: 3≥ group
**Low: 2< Group /High: 2≥ group
***Low: 23< Group /High: 23≥ group

Table 2.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n=401).

2.2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주관

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인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분노척도 중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
었으나 학업효능감과 기질분노 및 분노표현은 그 상관관
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cade
mic 

efficacy

Self-
directi

on

Ego-
resilie
ncy

Anger scale Subject
ive 

well-be
ing

x1 x2 x3

Academic
efficacy 1

Self-
direction .625** 1

Ego-
resiliency .609** .499** 1

Anger 
scale

x1 -.007 .064 -.022 1
x2 .052 .005 .034 .277** 1
x3 -.121* .285** -.088 .008 .067 1

Subjective 
well-
being

.047 .058* .119* -.009* .061 .039 1

x1 State anger; x2 Trait anger; x3 Anger expression
** p<0.01, *p<0.05 

Table 3. Correlation among observed variables. 

2.3 연구변수 간 회귀분석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중 주관적 행복

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
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하
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설명변량은 14%였다. 즉, 자
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주도성, 학업효능감이 제시되었으나 상
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게 제시되고 있다.

Dependent 
variable

Predictor 
variable β R2 △R2 △F

Subjective 
well-being

Academic
efficacy 0.051 0.015 0.001 0.524*

Ego
-resiliency 0.119 0.014 5.720**

Self
-direction 0.002 0.014 0.000 0.001

** p<0.01, *p<0.05 

Table 4. Stepwise Regressions on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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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B β p-value

Upper 
group 0.294 0.141 -.172 0.003*

Lower 
group 0.312 0.117 -.261 0.006*

*p<0.05

Table 5.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n Ego-resiliency
between Anger and Subjective well-being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
의 경우,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172, p<.05),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도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61, p<.05). 그러나 β의 절대값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자아탄력
성 수준에 따라 달라졌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
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분노로 인해 행복감이 크게 감소하여, 자아탄력성이 분노
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분노, 자
아탄력성, 자기주도성, 학업효능감을 파악하고,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에 느끼는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탄력성 및 자기주도성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자아탄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주관적 행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
인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분노척도 중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감정이 주관적 행복과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몇 연구
에 따르면 낙관성, 자존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 인간관
계, 인생의 목적의식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6,7]. 본 연구에는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방식과 학업
에 대한 효능감 등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입
증할 수 있었다[8]. 

둘째,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
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행복 및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
우,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도 분노와 주
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난 것은 자아탄력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
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1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 간호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자아탄력성과 행
복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21]. 

셋째,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낮아져서 자아
탄력성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학생들의 학교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와 일치하며
[2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
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3-25]. 또한,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다[7]. 

그러나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의 대상자는 A지역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집 하여 조
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타 지역의 대학생 또는 동
일 연령대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를 살
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
기 때문에, 자가보고 편향(bias)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여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
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분노 정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대상자의 분노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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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측정해봄으
로써, 분노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는 행복감이 자아탄력
성을 개발해줌으로써 이러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
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
육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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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정책, 만성질환, 건강결과연구


